
빼어난자연경관을지닌강원도는웰니스관광

의 최적지다. 웰빙(well-being) 에 행복(hap

piness) 과 건강(fitness) 을합친웰니스관광은

여행을통해정신적안정과신체적인건강의조화

를추구하는새로운트렌드다.

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관광

지점입장객통계는강원관광의색깔을잘보여준

다.지난2021년강원도의누적관광객1위관광지

는 125만 3604명이찾는설악산국립공원이었고,

양양낙산사(105만9,950명)와춘천남이섬유원지

(103만3,645명)이그뒤를이었다.

강원도를찾은관광객 10명 중 4명(40%)이 자

연풍경감상을선호했고, 휴식을위한여행, 식도

락여행의순으로나타났다.특히휴식을위한여행

으로강원도의유명미술관을찾는이들이늘고있

다.원주뮤지엄산(광주일보10월5일자)을비롯해

강릉의 하슬라 아트월드, 양구군의 박수근미술관

이대표적인곳이다.

#하슬라아트월드

20년전만해도강릉의제1명소는해돋이를즐길

수 있는 정동진이었다.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

상황이바뀌기시작했다.자연과사람,예술이조

화롭게공존하는종합예술공간을내건하슬라아트

월드가개관하면서강릉의대표적인관광지로급부

상했기때문이다.

강릉시내에서동해바다로향하는해안도로를달

리다보면괘방산기슭에자리한하슬라아트월드

가눈에들어온다. 신라시대강릉의옛지명인 하

슬라에서이름을딴하슬라아트월드는국내에서

손에꼽을만큼독보적인스케일을자랑한다.

그도그럴것이3만여평에이르는언덕에는현

대미술관, 소나무정원, 하늘전망대, 피노키오박

물관, 뮤지엄호텔등이펼쳐져있다. 예술가부

부인박신정대표와남편최옥영(강릉원주대)교

수가 야산이었던 이 곳을 자연과 예술이 가득한

문화벨트로가꿔강릉을대표하는문화브랜드로

키워냈다. 지난 2017년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

에도 피노키오 박물관과 야외조각공원이 소개되

면서전국각지에서연간 40여 만명이다녀가고

있다.

하슬라아트월드에들어서면동해바다를품고있

는바다전망대가가장먼저시선을사로잡는다.파

도를형상화한은빛조형물너머로드넓은바다와

하늘이맞닿아있어보는이의가슴을트이게한다.

매표소를 지나 본

관건물1층으로내

려가면현대미술관

1관으로이어진다.

빨간 노끈을 천장

에서 바닥까지 팽

팽하게 묶은 조각

가최교수의설치

작품 RED 가 인

상적이다.

4개의 설치미술

작품으로 꾸며진

현대미술2관은피

노키오박물관으로

연결된다. 피노키

오박물관으로향하는동굴모형의원형통로가흥

미롭다.마치타임머신을타고미지의세계로들어

가는듯한설레임을갖게한다.피노키오가고래배

속으로들어가는장면을형상화한것으로빨강,파

랑등형형색색움직이는조명이동심의세계로이

끈다.

건물뒤편으로펼쳐진10만9천㎡규모의조각공

원도필수코스다.조각공원내바다의정원에놓인

빌렌도르프비너스상은바다의풍요와다산을상징

한다. 특히공원곳곳에놓인설치조각작품이초

록빛숲과푸른바다,그리고하늘과어우러져독특

한풍경을만들어낸다.드넓은조각공원을한바퀴

돌아내려온후에는바다가보이는카페에들러잠

시쉬어갈수도있다.

하슬라아트월드홍보담당이남일씨는 회화,설

치, 조각, 미디어등다양한장르의예술작품을한

자리에감상할수있어매년관람객들이늘어나고

있는추세라면서 미술관에서운영하고있는뮤지

엄호텔은자연속에서예술로힐링을즐길수있는

공간이라고말했다.

#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

인제군에서자동차로30분정도달려양구군박수

근로에들어서면거대한동상이방문객을맞는다.마

을의길목을지키고있는듯한 국민화가 박수근의

전신동상이다.주변의5층높이아파트외벽에도그

의대표작인 빨래터 등으로장식돼있다.

박수근화백의삶과예술세계를엿볼수있는군

립 박수근미술관 (강원도양구군양구읍박수근로

265-15)은이곳에서그리멀지않은곳에자리하

고 있다. 양구군이 2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1만

8480㎡의박화백생가터에2층건물로건립한미

술관은그자체가또하나의 작품이다.

지난 2002년 10월 25일문을연미술관은독특

한건축물에비해유화가한점도없는 무늬만박

수근미술관이라는비판을받았다.군단위로서는

3억원의작품구입예산을편성했지만 1점에수억

원에 달하는 거장의 컬렉션을 소장하기엔 턱없이

부족했기때문이다.

당시개관식에참석했던박명자갤러리현대대표

등유명인사들이미술관의딱한사정을접하고텅

빈 수장고를 채우기 위해 통큰 기증을 하게 됐다.

박명자대표가기증한 굴비 (15 x 29cm 하드보드

에 유채 1962년 작)는 미술관의 체면을 세워준

소장품1호다. 박대표의기증이후조재진회장이

빈수레 (21x30cm 하드보드에 유채 1960년 작)

를쾌척하는등독지가들의릴레이기부와양구군

의전폭적인예산지원으로 10여점에달하는유화

를소장하게됐다.여기에고이건희삼성그룹회장

의 유족이 아기업은 소녀 등 유화 4점과 드로잉

13점을기증한덕분에유화작품 17점, 드로잉작

품112점을보유하고있다.

특히 지난 2021년은 박수근미술관에게는 매우

특별한 해였다. 이건희 컬렉션을 중심으로 기획

한 2021 아카이브특별전-한가한봄날, 고향으로

돌아온 아기업은 소녀 (5월6일~10월17일)전에

전국에서 2만 여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거둔 것이

다. 접근성이열악한미술관의입지조건을감안하

면대박인셈이다.

또한박수근미술관은문화체육관광부가주관하

는 로컬 100(지역문화매력 100선) 에 선정돼전

국적인브랜드로부상하고있다. 지역문화의매력

과가치를알리기위해지역의대표유무형문화자

원을선정하는 로컬100 사업을통해코레일과연

계한여행상품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이다. 색깔

있는 미술관을통해지역의미래를바꾸어가고있

는생생한현장이아닐수없다.

/강릉양구=글사진박진현기자 jhpark@

※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.강원도양구군이1만8480㎡에달하는박수근화백의생가터에공사비21억원을들여건립한박수근미술관전경(왼쪽)과전시장내부모습.

지난2003년강릉시괘방산기슭에들어선하슬라아트월드는매년전국에서40여만명이다녀가는대표적인관광지로자리잡고있다. 동해바다를바라보고

있는하슬라아트월드전경.피노키오박물관으로연결되는동굴모형의통로(왼쪽).

22 2023년10월25일수요일기 획도시를살린ART
투어리즘선진현장을가다

(6)강원도강릉&양구

자연과하나되는예술…휴식을위한여행을그리다

#강릉하슬라아트월드

괘방산기슭3만평언덕에

현대미술관하늘전망대등위치

회화설치조각미디어작품다양

강릉대표관광지로급부상

#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

생가터에건립…또하나의 작품

박명자 굴비 기증,소장품1호

이건희컬렉션 2만여명다녀가

코레일연계여행상품으로활용


